
발포고무 특허기술 절도 “덜미”
부산경찰청, D화학 전 직원 불구속입건 … 10억원 상당 피해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25일 신발 밑창 특허기술을 빼돌려 경쟁기업에 납품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법 위반 등)로 장모(43), 하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D화학에서 연구원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들은 회사에서 개발한 충격흡수용 발포고무 제조기

술을 빼돌려 2011년 6월 K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차례로 D화학을 퇴사했으며 베트남의 화학기업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화학기업을 설립해 주요 원료

를 생산해 K사에 납품했다.

K사는 피의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이용해 신발 밑창을 만들어 국내외 신발 생산기업에 공급했다고 경

찰은 밝혔다.

3년 동안 4억원을 투입해 특허기술을 개발한 D화학은 기술유출로 지금까지 1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D화

학은 앞으로 5년 동안 100억원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D화학은 기술유출을 2년 가량 인지하지 못했으나 관련제품의 거래가 급감하자 수사 당국에 진상조사를 의

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사 대표 이모(42)씨와 전 간부 김모(50)씨 등 2명과 관련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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